
연구개발투자 G N P의 2 . 1 7 %
정부 예산규모 2 . 1 5 %에 불과 … 민간투자 비중은 8 2 . 4 %

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연간 6 3억2 8 0 0만달러 규모( 9 2년기준)로 미국의 투자액 1 5 7 4억달러의 2 5

분의 1수준이고 일본에 비해서는 1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또 독일에 비해서는 7분의 1수준이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4분의 1에 해당된다.

과학기술처가 내놓은「9 3년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」에 따르면, 92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( G N P )

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 . 1 7 %로 이들 선진 4개국의 2 . 4 2 % (프랑스), 2.77%(일본·독일) 수준에

비해 뒤지고 있다.

또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우리나라가 9 2년중 1 2억3 2 0 0만달러로 총예산의 2 . 1 5 %에 불과한데

비해 미국은 4.8%, 일본이 2.88% 프랑스는 무려 6 . 3 %로 우리나라를 크게 웃돌고 있다.

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책정에 인색한 까닭에 연구개발 총투자액중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

나라가 8 2 . 4 %로 일본( 8 3 . 1 % )과 비슷하며 미국 56.7%, 독일의 6 4 . 4 %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비교됐

다.

연구조직을 연구기관·대학·기업체등으로 나눠 투자비중을 살펴볼 경우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투자

비율이 6 . 1 %에 불과해 선진국의 1 1 . 5 % (일본) - 1 5 . 3 % (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국내대학의 연구개발

활동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국내 연구원수는 8만8 7 6 4명으로 5 0만 또는 1 0 0만을 웃도는 일본·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.

또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선진국이 연간 1 5만~ 2 5만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 0 0 0

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과기처에 따르면 지난 8 1년부터 9 1년까지 1 1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 . 5 %인데 비해 연구개발 투

자액은 1 9 . 9 %로 두배이상이 됐으며 최근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

며 9 4년 연구개발투자는 9 3년보다 18.7% 늘어난 4조3 5 3 3억원( 8 5년 불변가격 기준)이 될 것으로 추

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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